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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곱  단원  과  개  방향 탐색

김수경1) ․ 김진숙2) ․ 권성룡3)

소수의 곱셈은 계산방법에 있어 자연수 곱셈과의 유사성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이

해할 것이라고 기 하지만 학생들은 소수의 곱셈에서 많은 오류를 보인다. 이는 개

념 인 이해보다 기능 인 숙달에 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수의

곱셈 단원을 효과 으로 구성하기 한 기 연구로서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

정 교육과정까지 소수의 곱셈 단원의 성취기 , 교수학습 평가 상의 유의 , 지

도내용 방법을 분석하 고,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해당 교과서의

차시 구성 교과서별 활동을 분석하 다. 한 소수의 곱셈과 련된 개론서

논문을 분석하여 소수의 곱셈에 한 학생들의 이해 실태 소수의 곱셈을 지도

하기 한 지도 방안을 살펴보고 공통 으로 제시된 방안을 요목화하 다. 분석 결

과, 다음의 세 가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의미 있는 어림 지도가 필요하

다. 둘째, 소수 곱셈의 의미에 합한 시각 모델을 제시해 필요가 있다. 셋째, 

소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형식화하는 과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수, 소수의 곱셈,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Ⅰ.    론

소수는 분수와 달리 십진 치기수법을 따르며 표기법에 있어서는 범자연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분수보다 익숙하다(강홍재 외, 2018). 이와 같은 소수와 자연수의 유사성 때문에 분

수보다는 소수의 학습이 상 으로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고, ‘소수 체계는 정말 간단하

기 때문에 이해하기만 한다면 분수 체계를 완벽하게 체할 것이다.’(Kerslake, 1991, 

Irwin, 2001에서 재인용)라고 생각한 학자도 있다. 그러나 학생과 일반인 모두에게 소수 체

계의 학습은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Irwin, 2001). 

소수의 곱셈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범자연수와 소수가 모두 십진 치기수법을 따른

다는 공통 에 착안하여 소수 연산 지도에서 규칙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수 곱

셈의 경우 승수와 피승수에 포함된 소수 자리를 더하여 곱의 소수 의 치를 기계 으로

찾도록 한다(Jones, 2011). 수학교과서를 분석해보면 소수 연산을 잘 하기 해서는 자연수

를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한 후 소수 을 찍는 몇 가지 기계 인 규칙을 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Steinle, 2004). 그러나 소수의 곱셈을 포함하는 소수 연산은

많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야기한다(Verschaffel, Greer, & De Corte, 2007). Lortie-For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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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 Siegler(2015)는 소수 연산이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범자연수와 다른 표기

법, 소수에 한 양감의 부족, 연산 차의 모호성, 1보다 작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효과에 한 오류 등이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소수와 자연수는 유사 만큼이나 차이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 이 학습에서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개념 으로 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소수의 곱셈 지도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문제 에 한 철 한 분석과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한 구체 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 , 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지도의 방

향이나 지도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개선이 요한 것은

교육 장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와 닿게 하는 것은 바로 교과

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의 하나로 분류되긴 하지만,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이 실제 수학 수업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크다. 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

를 바탕으로 수업의 구성에 한 아이디어를 얻고 소재나 활동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수

에서 수업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과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황 미, 

2013). 따라서 교육과정의 핵심 인 강조 들을 교과서에 충분히 반 하여 개발하는 것은

곧 교육과정의 충실한 구 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한 가지 요한 은 교과서에 한 연구와 내용과 련된 이

론이 교과서 개발과 긴 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한 비 인 분석과 다른 나라 교과서의 우수 사례, 는 체계 이고 문 으로 이루어

진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때, 이 교육과정보다 좀 더

개선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이론과 연구의

반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 은 계속되어 왔다(오 열, 2006).

소수의 곱셈 단원 역시 이 교과서보다 학생들의 이해를 좀 더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

으로 개선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형식 인 어림 과정 제시나 계산 알고리즘의 강조로 소수

의 곱셈에 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문범식, 이 ,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재까지의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

여 각 교육과정의 특징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비 으로 검토하여 시사 을 찾고, 

국내외 개론서와 소수의 곱셈과 련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사 들을 바탕으로 소수의 곱셈 단원에

한 집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체계 이고 타당한 소수의 곱셈 단원 집필을 한 시

사 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  방법

1. 분석 상

본 연구는 보다 개선된 소수의 곱셈 단원 구성을 해서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

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수의 곱셈 련 성취기 과 각 교육

과정에 따른 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소수의 곱셈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3-나와 5-나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2와 5-2 교과

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1과 5-2 교과서를 분석하 다. 소수의 곱셈 지도의

올바른 방향을 살펴보기 해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소수의 곱셈 지도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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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룬 국내외의 개론서의 내용을 분석하 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 교육과정과 각 교육과정별 교과

서의 ‘소수의 곱셈’단원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소수의 곱셈’을 효과 으로 지도하기

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다. 

먼 교육과정 각 교육과정별 교과서의 ‘소수의 곱셈’단원 분석을 한 분석 기

내용은 <표 1>과 같다.

분석 상 분석 기 분석 내용

교육과정
지도 내용 소수의 곱셈 련 지도 내용은 무엇인가?

유의 소수의 곱셈 련 지도에서 유의할 은 무엇인가?

교과서

단원의 지도 내용

차시 구성
소수의 곱셈 련 지도 순서 차시 배분은 어떠한가?

문장제 소재 소수의 곱셈지도를 해 이용한 문장제의 소재는 무엇인가?

곱셈의 의미와

시각 표

곱셈지도를 해 이용한 곱셈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구체

화하기 한 시각 표 은 무엇인가?

알고리즘의

형식화 방법
알고리즘을 형식화하기 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가?

<표 1> 분석 기 과 분석 내용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서는 먼 교육과정별로 소수의 곱셈과 련된 지도 내용과 학

습지도상의 유의 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소수의 곱셈 련

지도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지도상의 유의 에 해서도 비교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서는 먼 단원의 지도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지도되며, 차시 배분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별로 지도 내용에 따른 차시배분이나 지도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둘째, 소수의 곱셈 지도를 해 활용한 문장제 소재를 살펴볼 것이다. 소

수의 곱셈지도를 해 문장제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사용했다면 어떤 맥락을 활용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곱셈의 의미와 이를 한 시각 표 은 어떤 것이 활용되었는

지를 살펴본다. 넷째, 알고리즘을 어떻게 형식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형식화를

한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의 곱셈을 효과 으로 지도하기 한 방안 모색을 한 선행연구 고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 , 국내외 논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소수의 곱셈 지도 방향을 고찰한

다. 두 번째로 국내외의 개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람직한 소수의 곱셈 지도 방향을 고

찰한다. 개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도 방향 역시 기본 으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

고 있으므로 두 가지 분석 결과는 비슷한 방향을 제안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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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정 및 과  지도 내용 분  

1. 시기별 교육과정의 소수의 곱셈 련 지도 내용 분석

교과서의 집필 방향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

라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변화의 방향과 지도 내용을 면 히 살펴보는 것이 교과

서 집필의 토 라 할 수 있다. 본 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를 통해서 교육과정별로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각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수의 곱

셈과 련된 지도 내용을 교육과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별 소수의 곱

셈 지도 경향성을 악하고자 한다.

<표 2> 교육과정별 소수의 곱셈과 련된 지도 내용 이 교육과정과의 차이

교육

과정
내용

이 과의

차이

7차

교육

과정

5-나

� 분수,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① 소수와 자연수, 소수끼리의 곱셈을 할 수 있다.

<학습 지도상의 유의 >

① 소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 에서 간단히 다룬다.

[심화 과정]

① 분수,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련된 생활 장면의 문제를 만들고 해

결할 수 있다.

6차→7차

-학습지도

상의 유의

진술

-[심화과

정]진술

2007

개정

교육

과정

<5~6학년군>

�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① 소수와 자연수, 소수끼리의 곱셈을 할 수 있다.

<교수․학습 상의 유의 >

③ 소수의 계산은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 에서 간단히 다룬다.

7차→2007

-[심화과

정 ] 진 술

삭제

2009

개정

교육

과정

<5~6학년군>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①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④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④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 에서 간단

히 다룬다.

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게 한다.

⑧ 수와 연산 역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략 비교하기,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

제 만들기, 문제 해결 과정의 타당성 검토하기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능

력을 기르게 한다.

2 0 0 7 →

2011

-어림하기

- 복잡한

계산의 계

산기 사용

-문제해결

능력 기르

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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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소수의 곱셈과 련된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

산 원리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의 곱셈을 할

수 있다.’로 성취 기 을 제시하 다. 이에 반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꾸 히 ‘~

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로 진술함으로써 알고리즘을 익 기능 으로 소수의 곱셈을

계산하기 이 에 학생들이 소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둘째, 어림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소수의 곱셈 결과를 어림해

볼 것을 성취기 에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림하기는 수 감각을 키우고 연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 특히 계산에 있어서 어림하기는 학생들로 하여 계산

과정을 검하여 계산 결과가 타당한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2000)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림과 어림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과서에 제

로 구 되고 있는지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수학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심화

과정’이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삭제됨에 따라 소수의 곱셈과 련된 생활 장면의 문제

를 만들고 해결하는 활동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략 비교하기,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 만들기, 문제해결과정의 타당성 검토하기 등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게 할 것과 교사로 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힘쓸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소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 에서 소수의 곱셈을 간단히 다루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교육과정별 교과서의 소수의 곱셈 지도 내용 분석

가. 소수  곱셈 단원  차시별 지  순서

교육과정별 교과서에 제시된 소수의 곱셈 단원에서의 지도 순서를 정리하면 <표 3>과

2015

개정

교육

과정

<5~6학년군>

�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6수01-13]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6수01-16]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수 에서 간단히 다루

고,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와 연산 역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략 비교하기, 주어진 문

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

만들기, 문제 해결 과정의 타당성 검토하기 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

을 기르게 한다. 

2011과 동

일

-계산 원

리를 이해

할 수 있

는 수 에

서 간단히

다룸.

- 복잡한

계산은 계

산기 사용

-문제해결

능력 기르

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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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는 교과서의 단원 도입, 문제 해결, 놀이마당 등과 같은 차시는 제외하고 소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지도하는 차시만을 상으로 지도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7차 교과서는

7차시, 2007 개정 교과서는 8차시, 2009 개정 교과서는 9차시가 이에 해당된다.  

<표 3> 교과서에 따른 소수의 곱셈 단원 차시별 지도 순서

교과서 7차 교과서 2007 개정 교과서 2009 개정 교과서

단원명 5-2-1. 소수의 곱셈 5-2-4. 소수의 곱셈 5-2-1. 소수의 곱셈

차시별

지도

순서

<총 7차시>

1. (순소수)×(자연수)

2. ( 소수)×(자연수)

3. (자연수)×(소수)

-자연수와 순소수의 곱

-자연수와 소수의 곱

4. 곱의 소수 의 치(1)

5. 곱의 소수 의 치(2)

6. (순소수)×(순소수)

7. ( 소수)×( 소수)

-세 소수의 곱셈 지도

<총 8차시>

1. (순소수)×(자연수)

2. ( 소수)×(자연수)

3. (자연수)×(순소수)

4. 곱의 소수 의 치(1)

5. 곱의 소수 의 치(2)

6. (순소수)×(순소수)

7. ( 소수)×( 소수)

8. 교환법칙, 세 소수의 곱

<총 9차시>

1.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2.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3. (순소수)×(자연수)

4. ( 소수)×(자연수)

5. (자연수)×(순소수)

6. (자연수)×( 소수)

7. 곱의 소수 의 치

8. (순소수)×(순소수)

9. ( 소수)×( 소수)

7차 교과서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3학년 2학기에 분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소수의

개념을 도입한 뒤, 5학년 2학기에 ‘(소수)×(자연수)→(자연수)×(소수)→곱의 소수 치

→(소수)×(소수)→세 소수의 곱’의 순으로 소수의 곱셈을 지도한다. 지도 요소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두 교과서 모두 (소수)×(자연수)는 두 차시에 걸쳐

순소수와 자연수의 곱을 지도한 뒤 소수와 자연수를 지도한다. (자연수)×(소수)는 한 차

시로 구성하되 7차 교과서에서는 (자연수)×(순소수)와 (자연수)×( 소수)를 차시 내에서

모두 다루고,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자연수)×(순소수)만 다룬다. 곱의 소수 치는

두 교과서 모두 두 차시로 구성하여 1차시에서는 (소수)×(자연수)와 (자연수)×(소수)에서

의 승수와 피승수의 소수 의 치와 곱의 소수 의 치와의 계를 악하고, 2차시에

서 소수에 10, 100, 1000을 곱했을 때와 자연수에 0.1, 0.01, 0.001을 곱했을 때 곱의 소수

치를 악하도록 하 다. (소수)×(소수)는 두 차시로 구성하되 7차 교과서에서는 두

소수의 곱셈 이후 세 소수의 곱셈까지 지도하고, 2007 개정 교과서는 따로 한 차시를 추

가하여 소수의 곱셈에서 교환법칙을 지도한 뒤 세 소수의 곱셈을 지도한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3학년 1학기에 분수를 활용한 소수의 개념을 도입한 뒤, 5학년

1학기에서 ‘분수를 소수로→소수를 분수로→(소수)×(자연수)→(자연수)×(소수)→곱의 소

수 치→(소수)×(소수)’의 순으로 소수의 곱셈을 지도한다. 이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 흐름은 비슷하나 분수와 소수의 계를 악하는 차시가 2차시 추가된 것이 가장 큰

차이 이다. 이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분수와 소수의 계를 악하도록 별도의 단원

(5-2-1. 분수와 소수)을 구성하여 학습하던 것을 소수의 곱셈 단원에 그 로 포함시킨 것

이다. 소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한 핵심 아이디어 하나가 먼 학습한 분수

의 곱셈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소수와 분수의 계를 악하는 것이 소수의 곱셈을 한

필수 선수 지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 단원을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소수의 곱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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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의 체 인 일 성이 약해졌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수의 곱셈을 학습하기

소수의 개념을 도입할 때 ‘소수는 분모가 십의 거듭제곱인 분수’라는 계를 학습한

다. 그러나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원리가 거의 그 로 용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분수와 소수의 계를 이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지만 소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이 에 학습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

법이기 때문에 분수와 소수의 계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수의 곱셈단원에서

분수와 소수의 계를 다루는 것은 학생들에게 소수의 곱셈을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야 한

다는 암묵 인 메시지를 으로써 학생들의 비형식 인 문제해결방법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처럼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거나, 소수의 곱셈 단원에서 다루되 소수

곱셈을 한 다양한 방법 하나로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논의된 후 분수

와 소수의 계를 곱셈의 원리이해를 한 과정의 일부로 학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외에 2009 개정 교과서는 이 교과서와 달리 (자연수)×(소수)를 2차시로 구성하여

앞 차시에서는 (자연수)×(순소수), 뒤 차시에서는 (자연수)×( 소수)를 동등한 분량으로

다룬다. 곱의 소수 치는 소수에 10, 100, 1000을 곱했을 때와 자연수에 0.1, 0.01, 0.001

을 곱했을 때의 규칙을 찾는 한 차시 내용만 다루며, (소수)×(소수)에서 세 소수의 곱셈은

지도하지 않는다.

반면 7차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과서까지 지도 순서의 공통 인 특징은 곱의 소수

의 치를 학습한 뒤 (소수)×(소수)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곱의 소수 의 치 차시에

서 ‘소수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결과를 이용하되 승수와 피승수의 소수 아래 자릿수

의 합만큼 자연수 곱에 소수 의 자리를 맞춰 찍는다.’는 계산 방법을 익히게 됨으로 이

후 (소수)×(소수)는 계산 원리의 탐구보다는 계산 방법의 기계 인 숙달에 을 두어 지

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수의 곱셈에 한 이해를 심화하기 해서 곱의 소수 의

치를 언제 학습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나. 소수  곱셈 단원  지  방법 분석 

교과서별 소수의 곱셈 단원에서 소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지도하는 차시만을 상으로

각 차시별 문장제 소재, 곱셈의 의미와 시각 표 을 비교하여 지도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교과서별 문장제 소재

7차 교과서는 총 7차시 두 차시에서만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 으나 2007 개정 교과

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총 7차시 여섯 차시에서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여 소수의

곱셈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별 소수의 곱셈에 활용한 문장제 소재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는 부피, 길이(거리), 넓이, 무게 등의 실생활 소재

가 비교 고르게 사용되었다. 2007 개정 교과서와 달리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소수)×

(자연수)의 두 차시는‘부피’, (자연수)×(소수)의 두 차시는‘길이’를 소재로 활용하는

등 같은 학습 요소를 다루는 차시에서는 비슷한 소재를 활용하 다. 이는 2009 개정 교과

서에서 강조된 스토리텔링의 향으로 단원 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하는 스토리

구성상, 2007 개정 교과서처럼 각 차시에 서로 다른 주제를 제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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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과서별 소수의 곱셈에 활용된 문장제의 소재4)

학습요소 7차 교과서 2007 개정 교과서 2009 개정 교과서

(소수)×(자연수)
부피(우유) 부피(물) 부피(음료) 

길이(이동거리) 부피(물)

(자연수)×(소수) 넓이(꽃밭) 길이(그림자)
길이(이동거리)

길이(이동거리)

곱의 소수 치
무게(병), 가격(L당 가격)

(소수)×(소수)
넓이(도화지) 넓이(상자바닥)

무게(몸무게), 넓이(유리창) 무게(몸무게)

2) 교과서별 곱셈의 의미와 시각 표

각 학습요소별 다룬 소수의 곱셈의 의미와 이 때 활용한 시각 표 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학생들이 소수의 곱셈을 어려워하는 이유 하나가 곱셈을 동수 가의 의미

로 도입하는 것 때문이다(Greer, 1992; Izsák, 2005). 7차 교과서는 이런 을 고려하여 동

수 가와 넓이의 의미로 소수의 곱셈이 제시되었고,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

서는 동수 가, 넓이의 의미 외에 배의 의미를 추가하 다. 이는 동수 가로 설명할 수 없

는 소수 곱셈의 본질에 해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표 5> 교과서별 곱셈의 의미와 시각 표

학습

요소

7차 교과서 2007 개정 교과서 2009 개정 교과서

의미 표 의미 표 의미 표

(소수)×(자연수)

동수 가 막 그림, 수직선 동수 가 수직선 동수 가 수직선

막 그림, 수직선 동수 가
수직선

막 그림
동수 가 막 그림

(자연수)×(소수) 넓이 넓이 배(비교) 수막
배(비교) 수막

배(비교) -

곱의 소수 치
배(비교) -

(소수)×(소수)
넓이 넓이 넓이 넓이 넓이 모 종이

배(비교), 넓이 - 배(비교) -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곱셈의 의미와 시각 표 을 학습요소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소수)×(자연수)는 세 교과서 모두 부피를 구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동수 가

의 의미로 소수의 곱셈을 도입하 다. 곱셈이 덧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동수 가로

곱셈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소수의 곱셈을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곱셈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막 그림과 수직선 모델을 사용하여 동수 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교과서에 따라 막 그림과 수직선 모델을 사용하는 순

4) 한 학습요소를 2차시에 걸쳐 지도하는 경우, 차시 구분을 해 선을 표시하 다. 를 들어 (소

수)×(자연수)는 각 교과서별로 2차시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선을 그어 1차시 내용과 2차시 내용

을 구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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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는 조 씩 차이를 보 다. 7차 교과서에서는 막 그림에 색칠해 보기를 먼 하고

수직선에 나타내보도록 하 고,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수직선만 사용하거나 수직선을

먼 사용한 뒤 막 그림에 색칠해보도록 하 으며,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앞 차시인

(순소수)×(자연수)에서는 수직선, 뒤 차시인 ( 소수)×(자연수)에서는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막 그림에 색칠해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다. 막 그림은 동수

가를 통해 소수의 곱셈을 이해시키기 한 것으로 이후 학습을 해서는 수직선을 활용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일반 으로 수직선 모델에서는 무엇을 1로 보아야 할

지 분명치 않고, 수직선상의 치와 그 까지의 거리를 혼동하며, 수직선에 표시된 칸이

등분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칸의 개수만 같으면 같은 부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오

류를 범한다(Heron,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선은 다양한 수학 개념에 한 학생

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도구(Gersten et al., 2009)이다. 수학학습에서 수직선을 활용함

으로써 학생들은 수의 순서와 크기에 한 정신 인 표상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를 비교하고 자릿값을 이해하며 수학 연산을 모델링할 수 있다(Diezmann & Lowrie, 

2006).

[그림 1] 교과서별 (자연수)×(소수)에 제시한 수막

(자연수)×(소수)는 교과서별 제시한 곱셈의 의미와 시각 표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과서에서는 넓이의 의미로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맞는 넓이모델을 사용하

다. 반면,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배(비교)의 의미로 개념을 도입하고

이해를 돕기 한 시각 표 으로 수막 를 사용하 다. 

2007 개정 과서 5-나, 61쪽 2009 개정 과서 5-2, 20쪽 

[그림 2] 교과서별 (자연수)×(소수)에 제시한 수막

이때, [그림 2]와 같이 사용한 수막 의 표 이 서로 다르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1m일 때 그림자가 0.6m라면, 2m일 때 그림자는 몇 m일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한 식으로 2×0.6을 이용하고, 1(m)가 2(m)로 2배 늘어났으니, 0.6(m)도 2배 늘어나야 함

을 나타내기 해 수막 1을 10칸씩 나 어서 제시하 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2km의 0.7배를 걸었을 때의 이동 거리’를 구하기 한 식으로 2×0.7을 이용하고, 체

2의 0.7배에 해당하는 크기를 구하기 해 체 수막 2를 10 등분해서 나타내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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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된 수막 는 무엇을 10개로 등분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지만 서로 다

른 의미의 문제 상황이다. 2007 개정 교과서의 경우, 외형상 비례식을 이용한 문제로 해석

될 수 있고, 이에 비해 2009 개정 교과서의 문제는 곱셈의 배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례식은 교육과정상 소수의 곱셈 이후에 지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 수

을 고려했을 때, 2009 개정 교과서처럼 곱셈의 배의 의미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더 합하다고 단된다.

곱의 소수 의 치는 7차와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실생활 맥락이나 모델을 활

용하지 않았다. 다만,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병의 무게, 리터당 휘발유의 가격을 소재로

배(비교)의 의미로 개념을 도입하려 시도하 으나 이에 합한 모델이 함께 제시되지는 않

았다.

(소수)×(소수)는 7차에서 실생활 소재가 활용되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넓이 모델을 활용하 다.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앞 차시인 순소수

끼리의 곱셈에서 각각 도화지와 상자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넓이 모델을

활용하여 개념을 도입한 후 뒤 차시인 소수끼리의 곱셈에서는 배(비교)의 의미로 소수의

곱셈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에 합한 시각 표 은 활용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7차 교과서는 동수 가와 넓이의 의미로만 소수의 곱셈이 도입되었다. 반면, 

2007 개정 교과서부터는 동수 가, 넓이 외에 배(비교)의 의미가 추가 으로 제시됨으로

학생들의 소수 곱셈에 한 본질 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려고 하 다. 그

러나 <표 5>에서 드러나듯이 배(비교)의 의미로 소수 곱셈을 제시하 을 때에는 시각 표

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수 곱셈을 개념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배(비교)의 의미를 이

해하는 것이 요한 만큼 학생들이 배(비교)의 의미로서의 소수 곱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합한 시각 표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알고리즘의 형식화 방법

[그림 3] 7차 교과서의 (소수)×(자연수)

(소수)×(자연수)의 교과서 제시 순서와 방법을 통해 각 교과서에서의 알고리즘 형식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7차 교과서는 [그림 3]과 같이,‘생활에서 알아보기’에서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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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우유의 양을 구하는 실생활 소재로 (소수)×(자연수)의 상황을 제시하 다. ‘활동

1’에서 시각 표 (막 그림, 수직선)을 통해 그 값이 얼마일지, 왜 그 게 생각하는지를

발문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2’에

서는 앞서 제시한 0.5×3의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해 이미 알고 있는 분수의 곱셈을 활

용한다. 먼 소수의 곱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여 그 결과를 구한 뒤, 0.5×3

을 자연수의 곱 5×3과 비교하여 계산 방법을 말하도록 한다.

2007 개정 교과서는 [그림 4]와 같이, ‘활동1’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상황으로 (소

수)×(자연수)를 도입한다. 이 때 7차 교과서와의 차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서 필요한

계산식을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곱셈’단원의 다른 차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왜 소수의 곱셈이 필요한지에 해 생각해보도

록 함으로써 소수 곱셈의 개념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이후 식, 수직선, 

그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이동거리를 구한다. ‘활동2’에서 2.7×3의 계산 방

법을 알아보기 해서 소수의 곱셈을 덧셈으로 고쳐 계산하고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한 뒤

자연수의 곱과 소수의 곱을 비교하여 소수의 곱셈을 형식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7차

교과서와 다르게‘(소수)×(자연수)에서 소수의 소수 의 치와 곱의 소수 의 치와의

계에 하여 말해보시오.’라고 물으며 계산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는 소수의 곱셈

계산 방법을 형식화하는데 소수 의 치가 요함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시기의 교과서와 달리 매 차시 머리셈을 강조한다.

[그림 4] 2007 개정 교과서의 (소수)×(자연수)5)

2009 개정 교과서는 [그림 5]와 같이, ‘생각열기’에서 탄산음료의 양을 구하는 상황을

제시하 다. ‘활동1’에서 이를 구하기 한 식을 세워보도록 하 으나 다른 차시에서는

학생들로 하여 식을 세워보는 활동 없이 바로 소수의 곱셈식을 제시하 으므로 2009 개

정 교과서의 특징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후 0.5×3을 수직선, 덧셈식 등 시각 표 을 포

5) 2007 개정 교과서는 한 학습요소를 2차시에 걸쳐 지도하는 경우, 두 번째 차시에서 알고리즘의 형

식화가 이루어짐으로, 7차와 2009 개정 교과서와 다르게 ‘(소수)×(자연수)2’를 분석 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김 수 경 ․  김 진 숙 ․  권 성 룡486

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본다. 이 때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와의 차이 은 ‘결과

상하기’이다. 2009 개정 교과서는 매 차시 소수의 곱셈 결과를 알아보기 에 결과를

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강조하는 바인 ‘소수의 곱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의

결과를 상해 보시오.’라고 제시할 뿐 어림을 돕기 한 다른 자료가 함께 제시되지 않

아 실제 으로 결과를 어떻게 어림해야 할지에 해 학생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림하기가 형식 인 과정으로만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다음 활동에서는

0.5×3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해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자연수

의 곱과 비교한 뒤 계산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이때 ‘5×3의 값을 이용하여 0.5×3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소수의 곱셈 계산 방법이

자연수의 곱셈과 련이 깊으며 자연수의 곱을 구한 뒤 소수 의 자리에 맞춰 소수 을

찍기만 하면 됨을 알도록 형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2009 개정 교과서의 (소수)×(자연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과서까지 소수의 곱셈 알고리

즘을 교과서에 구체 으로 명시하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 계산 방법을 탐구할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는 공통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세 교과서에서 체 으로‘실생활 맥락

제시→시각 표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계산→계산 결과를 자연수의 곱과 비교→소수

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 탐구’의 순으로 소수의 곱셈을 지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세 교

과서에서 공통 으로 ‘소수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을 한 뒤, 소수 의 자리를 맞추어 찍

으면 된다.’는 것을 소수의 곱셈 알고리즘으로 형식화 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소수의 곱셈을 형식화할 필요가 있다(진성 , 박만구, 

2016). 이 밖에 계산 과정의 형식화에 앞서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한‘문제 상황을 식

으로 세워보기’와 ‘머리셈’은 소수의 곱셈에 한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수 감

각을 기를 수 있다. 2009 개정 교과서의 ‘결과 상하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계산 과정

을 검하고 계산 결과를 반성할 수 있으므로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언

했듯이, 학생들이 결과를 어림하는 것이 형식 인 과정으로 치우치지 않기 해 어림을

한 좀 더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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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연  분

본 장에서는 소수의 곱셈과 련된 국내외 개론서와 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소

수의 곱셈 단원 교과서 개발을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개론서의 경우, 소

수의 곱셈에 한 내용을 부분 다루고 있으나 지 까지 개발된 교과서에 이미 반 되어

있는 내용을 제시하거나 소수의 곱셈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알고리즘 주의 계산 형식화

를 지도 방법으로 제시한 개론서도 있었다. 알고리즘 주의 계산 형식화를 강조하는 것

을 비롯하여 재까지 개발된 교과서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지도 방법이 아닌 학생들

이 소수의 곱셈을 보다 개념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지도 방법들을 심으

로 내용을 정리하 다. 

‘소수’와 련된 논문은 ‘자연수’나 ‘분수’와 같은 수와 연산의 다른 역에 비

해 그 편수가 많지 않다. 그 에서도 ‘소수의 곱셈’과 직 으로 련된 논문은 매우

은 편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소수의 곱셈에 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해를 악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일본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제

안하는 논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내외 개론서와 논문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소

수의 곱셈에 한 학생들의 이해를 검하고, 학생들의 이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으로 공통 으로 제시된 방법들을 종합 정리해 보았다. 

먼 , 소수의 곱셈에 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의 하나는 국제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성취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김경희 외, 

2008). 세 차례에 걸친 TIMSS 평가에서 소수의 곱셈에 한 문항 정답률은 다른 문항의 정

답률에 비해 상 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소수의 곱셈에 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답률이 하락했다는 사실만 제시할 뿐, 소수의

곱셈 정답률이 하락하는 이유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소수의 곱셈에 한 정답률이 하락하

는 이유는 윤희태(2002), 문범식과 이 (2014)의 연구에서 부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소수의 곱셈문제 해결 시 자연수의 곱셈으로 해결한 뒤 소수 자리를 올바르게

찾아서 찍는 것에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희태(2002)는 (소수)×(자연

수)에서 학생들의 소수 찍기 오류 빈도가 증가하 다고 분석하 으며, 문범식과 이

(2014)은 소수 이하의 자리수가 늘어날 때마다 학생들의 소수 찍기 오류가 더 빈번히

발생하 다고 분석하 다. 해결 과정에서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은 체로 소수의 개념이

나 소수 곱셈의 계산 원리에 해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한 계산 알고리즘

을 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 고, 자신이 계산 결과가 올바른지를 단하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소수의 곱셈은 알고리즘 상으로는 자연수의 곱셈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와 자연수의 특성 차이로 인해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Baroody & Coslick(1998)에 의하면, 학생들은 (소수)×(자연수)는 동수 가의 개념으로 비교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자연수)×(소수)나 (소수)×(소수)의 경우에는 동수 가로서의

곱셈 개념을 용할 수 없고, 곱셈의 결과가 피승수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야 하는 문장

제 상황에서 곱셈이 올바른 연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보다 작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효과에 한 오류는 Lortie-Forgues et al. 

(2015)에 의해서도 지 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소수의 곱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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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알고리듬 주의 형식화를 강조해서 지도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내외 개론서에서는 소수의 곱셈 지도 시 어림을 강조해야 함을

공통 으로 언 하고 있다. 학교 밖 상황에서 복잡한 소수의 곱셈 문제를 계산기 없이 정

확하게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Van de Walle, 2004/2008),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주어진 소수의 곱셈 결과가 략 얼마정도 되는지를 어림하고 계산기를 통해서 나

온 결과 값이 옳은 값인지를 어림을 통해 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감각이 필요하다. 

Reys et al. (2009/2012)는 소수의 곱셈에서 계산기가 이미 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알고리

즘 지도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답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단하는 데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 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Van de Walle et al. (2010)은 소수의 연산을 배우기 에

소수의 어림셈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수를 한 자연수나 간단

한 십진분수로 바꾸어 어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 다. 한

Thomas(2004)는 소수끼리의 곱셈을 두 개의 십진블록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해결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 뒤, 곱셈 결과를 보고 소수 의 올바른 치를 찾기 해 어림을 활용할 것

을 제안하 다. 그는 학생들의 수 감각 어림 감각 향상을 해 구체 인 소수의 곱셈

지도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 다. 를 들면, 자연수끼리의 곱셈 결과를 제시한 후 자연수

와 같은 수로 배열된 소수끼리의 곱셈을 제시하고 어림을 통해 결과 값을 상해보게 하

거나, 소수로 된 결과 값을 제시하고 피승수와 승수를 찾도록 하는 활동 혹은 

이나 



형태의 분수 부분을 포함한 소수를 승수나 피승수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어림을 통해 보다

쉽게 계산 결과를 측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연미와 박성선(2011)은

자연수 부분이 있는 소수의 곱셈을 자연수 부분만 곱해서 소수 자리를 어림하여 찍고, 

자연수 부분이 없는 소수의 곱셈은 자릿수(10배, 100배…, 

배, 


배)를 어림하여 소

수 을 찍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정확한 소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이 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 값을 어림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보다 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생들이 소수의 곱셈을 소수의 개념과 련지어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모델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개념이라고 해도 다양한 형태로 표 할 수

있으므로 수학을 잘 이해하기 해서는 다양한 수학 표 을 해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하다(Lesh et al., 1987). 따라서 다양한 시각 모델을 통해서 소수의 곱셈의

의미를 악하는 것 역시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까지 개발된 교과서에서는 소

수의 곱셈 이해를 해 동수 가 개념을 잘 보여 수 있는 수직선모델이나 넓이(모 종

이) 모델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개론서 논문에서는 교과서에서 재 다루어

지고 있는 모델 이외에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추가 으로

제시하고 있다. Baroody & Coslick(1998)은 의미 있는 소수 곱셈 지도를 해서는 의미 있

는 비유의 사용이 요하며, ‘묶음’ 의미의 문제를 활용하여 소수의 곱셈을 도입할 것

을 제안하 다. [그림 6]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해결하려고 할 때, 십진블록을 이

용하여 비형식 략을 생각해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정과 방정숙(2007)은 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십진블록을 활용하여 소수의 곱셈

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 이해과정을 분석하 다. 학생들은 연산의 의미를 십진블록으로 모

델링하여 표 하 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의 곱셈 의미를 개념 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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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학 교과서 소수의 곱셈 단원을 비교 분석

한 변희 (2007)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소수 곱셈에 내재된 비와 비례 계를 직 으

로 다루지 못한 채 성 하게 알고리즘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 하 다. 

[그림 6] 묶음의미의 소수 곱셈

이에 비해 일본 수학 교과서에서는 소수의 곱셈 지도 시, 비례 계의 인식에 을

두고 자연수의 곱셈과 직 연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 때 [그림 7]과 같이 이 수

직선 모델을 활용하여 비 는 작용소로서의 소수의 개념에 기 한 소수 곱셈 원리를 시

각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수직선 모델은 크기가 같은 분수, 소수, 백분율을 찾는 활

동이나 비와 련된 상황, 비례 추론과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는 모델로서

(Küchemann et al., 2014), 소수의 곱셈에서는 곱해지는 수를 쪽에 표시하고, 곱하는 수

를 아래쪽 수직선에 표시한 후 그 결과가 얼마나 될지를 추론을 통해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직선 모델은 (소수)×(자연수)나 (자연수)×(소수)에서 결과 값을 어림해

보는데도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수)×(소수)의 의미를 비례 계에 기 하여 시

각 으로 보여 수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 도입하

여 소수의 곱셈에 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방안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림 7] 소수곱셈에서의 이 수직선 모델

소수의 곱셈을 알고리즘으로 형식화하는 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개정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즉,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해결하고, 이를 자연수의 곱셈

과 비교하여 소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형식이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표 알

고리즘을 제시하기 에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정리해보도록 구성하여 학생들의 자신의 생

각을 수학 언어로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으나 결국 형식화하는 과정은 동일하

다(진성 , 박만구, 2016). 변희 (2007) 역시 매 차시 활동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수의 곱셈

을 자연수의 곱셈과 비교하여 형식화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계 인 계산에만 을 두도

록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 하며, 보다 다양한 략을 활용하여 소수의 곱셈을 해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다양한 략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될 수 있다. 그 에

서 한 가지는 학생들에게 비형식 략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

형식 지식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 지식도 포함되는데(Baroody & Coslic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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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소수의 곱셈을 학습하기 이 에 소수의 의미, 소수와 분수의 계, 소수의 덧셈

등에 해서 학습하 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수의 곱셈을 해결할 수 있

다. 각자가 생각한 방법 로 해결한 뒤 해결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비교해 으로써 학생

들은 소수 곱셈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한 개념 사이의 연결망을 보다 확

고히 할 수 있다. 형식화된 결과를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계산 방법을 고

안해 보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 태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 형

식화에서 활용될 수 있는 략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추론을 활용하

는 것이다. 소수의 곱셈에서 피승수, 승수, 결과를 계산기를 활용하여 표로 나타내고, 이를

일반화하여 규칙을 찾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으며(Thomas, 2004; 변희 , 2007), 피

승수와 승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결과 값에 소수 치를 찍는 것 역시 추론을 활용한 방

법이다. 더불어 소수의 곱셈을 자연수의 곱셈과 비교하여 형식화하는 것이 요한데, 이러

한 방법도 기존의 세로셈 형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식으로 근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변희 (2007)은 [그림 8]과 같이 일본교과서의 를 제시하면서, 비례 계의 인식에

을 두고 소수의 곱셈과 자연수의 곱셈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소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수와 소

수 연산의 차이를 비례 에서 볼 수 있게 한다. 

[그림 8] 일본교과서 (소수)×(자연수) 지도(변희 , 2007, pp.98-99)

소수의 곱셈과 련된 개론서 논문을 살펴본 결과, 소수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과

알고리즘의 유사성이 많으므로 두 연산을 련지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과는 다른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로 인해 많은 계산의 오류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수 곱셈의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도 방법을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방법으로는

크게 어림을 강조할 것과 이 수직선을 비롯한 시각 모델의 활용, 학생들의 비형식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해결 방법의 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소수의 곱셈 단원 개발 시 이러

한 내용을 반 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소수의 곱셈 단원의 성취기 , 

교수학습 평가 상의 유의 , 단원별 학습 목표, 지도내용 방법을 면 히 분석하

고,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교과서의 차시 구성 교과서별 활동을 구체

으로 분석하 다. 한 소수의 곱셈과 련된 개론서 논문을 분석하여 소수의 곱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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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들의 이해 실태 소수의 곱셈을 지도하기 한 지도 방안을 살펴보고 공통

으로 제시된 방안은 요목화해 보았다. 이를 토 로 소수의 곱셈 단원 지도 방안 2015 

개정 교과서 개발을 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의미 있는 어림 지도가 필요하다. 어림하기는 수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 특히 계산에 있어서 어림하기는 계산 과정을 검하여 계산 결과가 타당한지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꾸 히 강조되고 있다(이연미, 박성선, 2011). 이러한

을 반 하여 2009 개정 교과서는 매 차시 소수의 곱셈 결과를 알아보기 에 결과를

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 결과를 상해 보시오’라는 발문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학

생들의 어림하기를 지원해 수 있는 구체 인 발문과 시각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

며, 어림한 값과 결과 값을 비교하는 활동이나 어림을 통해 보다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문제 등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어

림하기를 형식 인 차로만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어림하기를 보다 의미 있게 지도하

기 해서는 어림이 필요한 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어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발문과 시각 모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1.3×2.7과 같은

곱셈은 자연수 부분끼리의 곱을 이용해서 략 2보다 큰 값이라고 어림할 수 있다. 하지

만 0.2×0.7과 같은 곱셈 결과를 학생들이 어림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0.5가 피승

수의 반이므로 0.2×0.7은 0.2×0.5 즉, 0.2의 반인 0.1보다는 큰 값이 될 것이라고 어

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수 곱셈의 의미에 합한 시각 모델을 제시해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교

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는 소수 곱셈을 동수 가, 넓이의 의미 뿐 아니라 배의 의미로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 소수 곱셈에 한 개념 이해를 높이고자 하 다. 동수 가와

넓이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해 수막 , 수직선, 넓이 모델을 활용한 것에 비해, 배의 의

미를 이해시키는 데 합한 시각 모델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일본 교과서를 살펴보

면, 소수의 곱셈 단원에서 이 수직선 모델을 일 으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배의 의

미로 소수의 곱셈을 소개하고 있다(변희 , 2007).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수 곱셈의 의미를

비례 계에 기 하여 시각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소수 곱셈의 결과 값도 더욱 효과

으로 어림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 인 소수 곱셈 학습을 해서 이 수직선 모델과

같이 배의 의미에 합한 시각 모델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 수직

선 모델은 소수 곱셈에 한 어림에도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소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형식화하는 과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재까지의 교

과서는 분수의 곱셈으로 소수의 곱셈을 계산한 뒤, 자연수의 곱셈과 비교하여 소수의 곱

셈을 형식화해 왔다. 이러한 형식화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 기계 인 계산에만 을

두게 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속 으로 지 되어 왔다. 소수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 치

를 올바르게 찍지 못하는 오류가 가장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 한 이를 반증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강조해온 것처럼, 수학학습에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요하다. 따라

서 소수 곱셈의 알고리즘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닌 소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서 소수 곱셈에서 곱의 소수 치에 한 일반화

를 가능한 늦춤으로써 개론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비형식 지

식을 활용한 문제해결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여 개념 이해를 심화하고 이러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일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 소수의 곱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 후 이

계산결과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거나 다수의 소수 곱셈문제를 계산기로 계산하여 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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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계산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규칙을 일반화하는 귀납 추론 피승수와 승수인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결과 값을 유추하는 추론 방법 등도 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그 나라 교육의 기 이 되므로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며, 체계 이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신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육과정과 교과

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의미 있는 소수의 곱셈 단원

집필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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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f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Decimal Fractional 

Multiplication Unit in Textbooks

Kim, Sukyoung6); & Kim, Jinsook7); & Kwon, Sungyong8)

Although the multiplication of decimal fractions is expected to be easy for students to 

understand because of the similarity to natural numbers multiplication in computing 

methods, students show many errors in the multiplication of decimal fractions. This is a 

result of the instruction focused more on skill mastery than conceptual understanding.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effectively developing a unit of multiplication of decimal 

fraction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urriculums’ performance standards, 

significance in teaching-learning and evaluation, contents and methods for teaching 

multiplication of decimal fractions from the 7th curriculum to the revised curriculum of 

2015 and the textbooks’ activities and lessons. Further, we analyzed preceding studies 

and introductory books to suggest effective directions for developing teaching un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implications were obtained: First, a meaningful instruction for 

estimation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visual model suitable for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decimal multiplication. Third, the process of formalizing an 

algorithms for multiplying decimal fractions needs to be diversified. 

Key words: decimal fractions, multiplication of decimal fractions, curriculum for 

mathematics, mathe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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